
50 | MP저널

인물 Ⅰ

"환자치료는 돈을 살 수 없는 
행복을 사는 것"

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신상현 의무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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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인을 꿈꿨던 소년이 의사가 됐다. 어려운 이들

에게 희망이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

이다. 신상현 의무원장은 전문의가 되자마자 꽃동

네로 들어왔다. 오갈 데 없는 이들의 마지막 천국, 

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30년간 봉사에만 전념

해 온 그에게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

정한 제33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이 주어졌다.

“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

람이 없는 세상,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

을 받는 세상,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입

니다.”

충북 음성꽃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

럼 가난하고, 병들고,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의 치

유의 곳이다. 의료혜택은 물론 사회에 복귀할 수 

있도록 돕고 있다. 음성꽃동네는 노숙인, 무연고

자, 국립병원등 종합병원의 장기입원자 중 보호자

가 없는 자, 그리고 천주교 성당 교우들 중 버림받

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. 신상현 의무원

장은 이들에게 더 이상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

느끼게 해주고 세상과 화해해 기쁨을 노래하며 죽

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명이라고 했다.

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세가지라고 한다. 거

부와 배반, 버림받는 것. 

“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것

입니다. 식사를 거부하고, ‘자신을 또 버릴 것‘이

라며 마음을 안 열어요. 유일한 방법은 이들에게 

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.”

빈 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듯 사랑의 결핍으

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면 언젠

가는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

다는 것이다.

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, 힘들지 않

느냐고 묻곤 한다. 고통은 있지만 해야 하나 말아

야 하나 고민은 없었다고 했다. ‘가난한 이들을 위

해 살라’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에 후회해본 

적이 없다. 폐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의 병을 

고쳐드리고자 꿈을 접고 의사가 됐고, 아버지의 

뜻에 따라 봉사의 삶을 살면서, 그 삶을 통해 돈으

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.

“이제 의사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의사

는 행복해 질수 있는 직업으로 의술을 사랑으로 

베풀 때 느끼는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.”

도덕과 윤리를 잊는,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

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신승현 의무원장

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

인지 알리고 싶단다.

신상현 의무원장은 강남성모병원에서 수련과정을 

마치고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음성꽃동네에서 

의료봉사를 시작했다. 

꽃동네 형제회 수도회에 입회해 종신 서원 수사가 

됐고, 현재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장, 음성꽃동

네 인곡자애병원 의무원장, 세계가톨릭성령쇄신

봉사회 아시아 담당이사, 주교회 의생명운동본부 

생명위원,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사, 꽃동네현도

학원 이사,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이사 등을 맡고 

있으며 필리핀 등 해외 꽃동네 개발을 위해 활동

하고 있다.


